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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리액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매번 
느낀대로 바로 말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입장을 잘 전
달 할 수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고, 공감을 하기보다는 고민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생각하는 사
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친구들은 듣고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방면, 그런 말을 듣
고 싶어서 고민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대답이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대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으며, 그런 힘든일
을 겪을 때마다 남과 소통할 때 소극적이고 딱딱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치는데, 친구와 같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하며, 더욱 침울해질 바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하면 그 때 고민을 
상담해주는 방식이 정말 좋은 고민상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남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
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 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가 
중요한 얘기인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하는 것도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암기하고 기분을 
들어주며, 감정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과 대화할 때 경청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하고 기억하며, 리액션을 해주
고 리액션을 해줄 때는 얘기했던 것을 다시 말하며 이런 점이 속상했겠네, 난감했겠네 라고 
얘기하며, 너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신 점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
다. 항상 누군가 문제를 발생하면 왜 저럴까? 라고 심리를 파악하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문제
를 삼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의 불순한 생각들을 내
치는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시대가 되며, 서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질타하며 비난하는 것
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고 타인과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
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을 보면 정말 진정한 친구는 보고 아는 것이 아
닌 알고 보자라는 말을 해주신 교수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사귀어온 친구 중 딱 한명 멀
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행동을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인
생을 살아나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텐데 이러한 강의는 저에게 정
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긍정적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